
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.
(허언약, 박이레, 빛, 별, 감사, 지혜)

오늘(26.8.26)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? 너무 답답했습니
다. 자연 앞에, 창조 질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
시 보게 됩니다. 중국 티베트 쪽에서 4.4 지진 발생 후 빙하
가 붕괴하고 티베트 쪽의 렌덴강에 빙하 댐이 형성되었는데 
그것이 무너지면서 쓰나미 같은 물이 중국을 넘어 네팔의 샤
브루베시를 시작으로 계곡을 타고 트리슐리강까지 계곡 주변 
지역을 삼키고 지금 네팔 남부 치트완 지역까지 아직 진행 
중이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
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. 하
늘은 파랗고 구름은 몽실몽실 떠 있는데 강에서 무섭게 쏟아
지는 물은 샤브로베시에서 트리슐리 강까지 설치되어 있던 

모든 다리를 다 무너뜨렸고, 강 주변의 마을들도 휩쓸려버리거나 2층 혹은 3층까지 
잠겨버렸습니다. 특히 중국국경 강가 마을은(띠무레, 샤브로베시등) 전부 다 쓸려가버
렸다는 말도 들립니다. 
피하거나 대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. 지진 이후 또 이렇게 큰 자연재해를 입은 이 지
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을까요? 주님의 선한 뜻만 구하게 됩니다. 

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입니다.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. 온통 진흙탕입니다. 

  지금 선교센터는 홍수를 피해 온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. 신학생들과 홍수
를 피해 온 콜라베시(지진난민마을)마을 사람들과 ‘사역자 제자반 세미나’를 마친 사
람 중 홍수로 다리가 끊어져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 사역자들까지 현재 50명 이상이 
선교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. 내일 선교센터에 지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
들이 더 늘어날거 같습니다.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배뿐입니다. 
함께 두손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.   
  그리고 전기는 끊어졌고, 씻고 먹을 물은 부족하며, 통신망도 연결이 되었다 안되
었다 불안정하고, 날씨는 더울지라도 50여 명이 건강하게 선교센터에서 머물며 영 육
의 양식을 먹으며 회복하고 평안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.



선교센터 옥상에서 강이 범람할 때 찍은 모습과 옹수를 피해 모인 성도들과 세미나실에서 예배하는 모습

- 홍수로 피해를 당하여 마음이 가난해 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안아 주는 이 
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
- 홍수로 피해를 본 교회와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‘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’ 주만 
바라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
-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며, 원망하고 울부짖는 가족을 잃은 사
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교회를 통해 임하도록 (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
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. 로마서 12:15)
- 홍수로 실종된 사람들과 관광객과 수력발발전소 일하러 온 한국 사람들 모두 안전
하게 구조되도록
- 홍수를 피해 선교센터에 머무는 사람들이 새힘을 얻도록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이 
없도록


